퇴사하고 싶지만, 오늘도 줄 서서 출근햄니다…신세계百, ‘정서불안 김햄찌’ 첫 팝업 단독 공개
 신세계백화점이 온라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AI 크리에이터 '정서불안 김햄찌'의 첫 팝업스토어를 유통업계 단독으로 선보인다.

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2일까지 강남점 1층 오픈스테이지에서 '정서불안 김햄찌' 팝업스토어 '오늘도 출근햄니다'를 운영한다고 밝혔다.

 '정서불안 김햄찌'는 퇴사 충동, 월급날, 번아웃 등 직장인의 현실을 유쾌하게 풀어내며 공감을 얻고 있는 AI 크리에이터다. 유튜브 구독자 71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, 숏폼과 밈 콘텐츠를 중심으로 MZ세대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.

 신세계백화점은 ‘정서불안 김햄찌’의 라이선싱 파트너사인 ㈜케이비전과 손잡고 캐릭터의 첫 오프라인 팝업을 선보인다.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에 '공감'이라는 요소를 더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감정을 팝업에 담아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.

 높은 관심은 사전예약 단계에서부터 확인됐다. 지난 2일 사전예약을 시작한 결과 4일간의 사전예약이 단 10분 만에 마감됐다. 9일부터 12일까지는 사전예약 고객이 우선 입장하며, 13일부터는 현장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.

 팝업 공간은 AI 콘텐츠 속 김햄찌의 사무실을 그대로 구현했다. ▲직장인 유형을 분석하는 키오스크 ▲스트레스 해소 파쇄기 ▲야근수당 이벤트 ▲'퇴사햄니다' 메시지존 등 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해 몰입감을 높였다.

 상품 구성도 풍성하다. 이번 팝업에서는 총 45종의 굿즈를 판매하며, 상당수가 처음 공개되는 신상품이다. 키캡, 손목쿠션 등 사무용품을 활용한 실용 아이템을 비롯해 보이스 쿠션 키링, 오피스 봉제 키링, 벌스데이 수트 키링, 사원증&증명사진 키트, 머그컵 등 오직 팝업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.

 이벤트도 다양하게 준비했다. 팝업 곳곳에 숨겨진 김햄찌 피규어를 찾아 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굿즈를 증정하는 'SNS 이벤트'를 진행하며,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방문 후 SNS 인증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가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'야근수당 이벤트'도 마련했다. 방문객 전원에게는 웰컴기프트로 김햄찌 부채를 증정하며, 구매 금액에 따라 포토카드도 증정한다.

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"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'정서불안 김햄찌'를 오프라인 공간으로 확장해 팬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팝업을 준비했다"며 "앞으로도 고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 선보일 계획"이라고 말했다.
